
저온기 농장 관리법

한우의 사육적온 범위는 송아지는 13〜25°C, 육성우는 4~20°C, 비육우는 

10〜20°C 정도가 알맞으나 겨울철에는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 

에 벽이 없는 개방식 우사는 북서쪽 방향의 북풍을 차단하여 찬바람이 직접적 

으로 소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 송아지의 경우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극히 낮아 설사와 폐렴으로 폐사가 되기 때문에 송아지 

방을 만들어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습도는 고온기에는 높아지고 저온기에는 낮은 경향이며, 건조할 때보다 대

부분이 너무 습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저온시 높은 습도는 추위를 가중시키며 우사 바닥에 깔아준 깔짚이 축축하면 

우사내의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깔짚을 항상 건조하게 하고 자주 교체를 해 주어 너무 습하 

지 않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는 풍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겨울철의 풍속은 체감온도를 낮추어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우사의 북 

서쪽에는 원치커튼이나 볏짚, 건축물을 배치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벽이 설치된 폐쇄식 우사는 우사 내 샛바람이 들 

어오지 않도록 틈을 막아 우사 내 풍속이 초당 0.2m 이하가 되도록 세심한 관리를 한다.

〈출차 （사）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저온기에 결로가 일어나는 돈사의 경우, 결로로 생긴 물이 1kg이라면 대략 

500kcal의 열을 흡수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이 된 것이다.

이 열량이면 적정습도에서 돈사의 온도를 2~3°C（습도에 따라 다름）까지 높 

일 수 있는 열량이다 그래서 결로가 많이 일어나는 돈사는 춥고 음산한 것이다. 

그리고 결로가 지속되는 곳에는 반드시 곰팡이가 번성한다. 곰팡이가 번성하는 

곳에는 다른 병원균도 번성한다. 결로가 일어나는 원인은 건물전체에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80% 이상으로 환기량 절대 부족으로 전체공기의 습도가 높을 때

이며, 부분적 결로는 단열이 빠진 곳과 외풍이 심한 곳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벽 하단 돈사 안과 밖으로 관통된 철 

기둥 전 체적으로는 건조할 경우도 일어난다.

단열시공 요령에 따라 단열을 하고 최적 환기가 되도록 환기시스템을 정비하면 결로 문제 

는 해결된다. 윈치커튼 위를 비닐로 덧 씌웠을 경우는 윈치 커튼에 반드시 결로가 일어난다.

그 까닭은 그곳으로 열이 많이 흘러나가기 때문으로 커튼의 안쪽이나 밖에 보온덮개로 단열을 하면서 결로현상이 

없어지고 돈사 내 기온의 일교차도 크게 개선된다. 〈출처 （사）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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